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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7월 임시주총…"합병 의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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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휴온스글로벌 로고. (사진=휴온스글로벌 제공) 2026.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 합병과 관련해 주주들의 의사를 듣는다.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하고 찬반 의사를 수용한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 적정성을 검토한 특별위원회 제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휴온스글로벌이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을 발표하자 주주들의 반발이 일었다.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하이디퓨즈’(HyDIFFUZE)를 개발 하는 휴온스랩의 미래가치가

휴온스로 이동하면서 휴온스글로벌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승계를 위해 지주사 주가를 누르는 것이라

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휴온스글로벌 입장에서 두 자회사간 합병에 대한 사업

적 타당성과 시점의 적절성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가 휴온스랩의 기술과 연구 자산을 승계해 장기적으로 휴온스의 경쟁력과 사업성이 강화되며, 모

회사인 휴온스글로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합병 가액 산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적합한 것으로 봤다. 합병 전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유의미하게 변동되지 않으

며,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반대주주에 반대주식매수청구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합병당사회사의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은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합병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주주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직접 찬반 의사를 표할 수 있는 휴온스글로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제

안했다. 또 해당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안건처럼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했다.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및 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찬반 결정에 대

한 의견을 수렴키로 결정했다. 

또 자회사 간 합병 관련 안건에는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시와 같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에 제한을 둬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6월 12일이며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7월 3일에 개최된다. 이에 앞서 내달 4일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들

을 대상으로 자회사 합병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자회사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모두 수용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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